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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구간 거리
시베리아횡단철도(TSR) 블라디보스토크-모스크바 9,297km

중국횡단철도(TCR) 롄윈강-자우랄리에 8,613km
몽고횡단철도(TMGR) 톈진-울란우데 7,753km
만주횡단철도(TMR) 투먼-카림스카야 7,721km

남북 철도연결이 갖는 의미와 전망
박 은 진(한반도신경제센터, jeshigh@kdb.co.kr)

 ◆ 남한의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가입 및 남북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남북철도를 

연결하고 이를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연결하는 절차에 돌입

 ◆ 이로써 남한은 지리학적 섬나라를 탈피하여 육로로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

북한은 주된 운송수단인 철도의 현대화를 진행하여 한반도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마련

□ 남북한은 ‘18.6.26일 철도협력분과회의를 개최, 유라시아 철도연결의 첫 단계인 

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

○ ‘18.6.26일 분과회의는 ’18.4.27일「남북정상회담」및 ‘18.6.1일「판문점 선언 이행을

위한 남북고위급회담」에서 논의한 철도·도로·산림 협력을 위하여 진행된 철도

협력 분과회의로 북측구간 조사 및 철도 현대화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협의

- ’48년 분단이후 한반도 위아래로 연결해주던 4개 철도노선과 6개의 도로노선이

끊어지게 되었고 현재 북한의 철도는 매우 낙후된 수준인 바, 이번 분과회의

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수할 선로를 선택하고 실무단의 구체적 진행방법을 합의

- 북측구간(금강산-두만강, 개성-신의주)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‘18.7.24일에는

경의선(문산-개성) 및 동해선(제진-금강산)에 남북 공동연구 조사단을 파견하여

역사주변 공사, 신호 및 통신 개설 등 북측구간 현대화 작업 진행 예정

□ 남한은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유보되었던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에 정회원국

으로 가입하여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대륙철도에 연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 

○ 남한은 ‘18.6.7일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남북 철도(TKR)를 유라시아

횡단철도(TSR, TCR, TMGR, TMR)에 연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

-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북한, 중국, 러시아, 동유럽국가 등 28개국이 모인 국제

기구로, 남한은 ‘02년 가입신청에서 만장일치제 하에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

유보되다가 ’18년 북한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국으로 가입

-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 및 운용에 대한 수익배분,

선로배분권, 운송화물 감독 통제권 등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변수에 대응하고

국제법에 근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철도망 연결의 필수절차에 돌입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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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남북철도와 유라시아횡단철도 연결>

자료 : 연합뉴스, 외교부, 코레일

□ 남북 철도연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의 첫 단계로서 경제·정치·사회문화적인 

의의가 큼

○ 화물 운송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여 수출입에 유리하고, 여객 운송을 통한

관광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 기회 제공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

○ 여객·화물 운송을 통한 인적·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남북의 사회문화적 이해를

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며,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기반을 마련

□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철도 개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, 

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및 남·북·중·러·국제기구의 계획에 힘입어 

한반도는 신흥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전망

○ BOT, BTL 등 민간투자방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단기적으로는 철도건설

비용마련을 위한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발전을

위한 교두보가 될 것

○ 남한은 지리적 섬나라를 벗어나 육로로 북·중·러·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됨에

따라 해운·항공에 국한되었던 운송수단이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

○ 한반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(남한),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(북한), 나진-

하산 프로젝트(러시아), 동북3성 개발계획(중국), 광역두만강개발계획(UNDP)

등 주변국계획과 함께 아시아·태평양 경제통합의 중심축이자, 유라시아 대륙

물류·교통의 동쪽관문(East Gate Way)의 역할을 할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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